
CMC 시장놓고 고제·한비 격돌
국내 수요 2 0 0 0톤 규모 … 한국비료 2 5 0 0톤 공장 완공

한국비료(대표 유경종)가 C M C시장에 신규 참여함에 따라 그동안 국내에 C M C를 독점 공급해오던

고제(대표 김동한)와의 시장싸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.

국내 CMC 수요는 연간 2 0 0 0톤 규모로 한국비료가 올 연말 시판을 목표로 1 0월 공장을 준공, 연

2 5 0 0톤의 C M C를 생산할 계획이어서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.

한국비료는 1 0월7일 한국정밀화학진흥회 주최 제1회 신상품 설명회 및 정보교류에서

E t h y l e n e a m i n e s ( E D A·D E T A·T E T A·T E P A·A E P )계, Sodium Alkoxides(Sodium Methylate,

Sodium Ethylate)계, CMC, TEOF, DEM유도체(Barbituric Acid, Malonic Acid, EMME), TMAH,

NMP, PCM 등 8개 제품 생산공장이 9 3년 2월~ 1 2월사이에 준공돼( C M C는 9 2년 1 0월), 시판에 나설

것이라고 밝혔다.

신상품중 N M P ( N - M e t h y l - 2 - P y r r o l i d o n e )는 금속세정제 CFC 대체품 및 엔지니어링 플래스틱 반응용

매로 국내에서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시장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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